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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Growth with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Naju Area 

Park Jem Ma

Dep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growth statu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Naju area using 

growth, obesity, and stress indices. 

Methods 
Thirty children aged 7–12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ir body composition, bone age, and stress 

levels were examined.

Results
The bone ag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and there were more 

underweight,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than in the normal weight group. Among boys, the more obese, the 

lower the low frequency and heart rate variability; among girls, the more obese, the lower the high frequency and 

the more stress they had. 

Conclusion
Attention to dietary habits, active exercise management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medicine health education and medical support are needed.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Growth indices, Obesity indices, Stress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제39권 제1호(2025년 2월)

J� Pediatr� Korean� Med.� February,� 2025;39(1):1-13

ISSN� 2287-9463(Online),� https://doi.org/10.7778/jpkm.2025.39.1.1



2 Study� of� Growth� with�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Naju� Area

Ⅰ. Introduction

일반 학령인구는 2018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다문

화가정 학령인구는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1)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2018년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 수 또한 

감소했고, 다문화가정에서도 무자녀 가구가 5.3% 증가

했다 한다2).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에도 일반가정처럼 

출산 기피 현상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

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비중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414,578명에 달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81,178명으로 전체 학생 수 

5,209,029명의 3.5%에 달하며, 그중 만 7~12세 초등학

생이 115,639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3).

국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수는 2014년 48,225명에

서 2024년 현재 117,45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3)하였

고, 전남이 7.1%로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4). 만 7~12세 학령기 아이는 성장 발달이 왕성

하고, 주 양육자의 완전한 보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적, 심리적으로 영향

이 많이 끼칠 수 있는 시기이다5). 학령기 아이의 성장

과 건강, 심리 상태는 환경과 생활, 식습관에 의해 좌우

되고, 부모의 양육 영향이 지대하므로6) 이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아이의 성장과 건강 상태, 정서 발달

은 좋지 않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약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한 대상별 교육을 시행하면서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

시키려 하고 있지만7), 아직 다수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실력과 수용적이지 못한 사회에

서 오는 심리적 위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교생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8).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건강 격차를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불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 유형이

라 하고, 인종과 민족적 차이가 건강 격차를 발생시킨

다고 보고하였는데9),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으로 낮은 

경제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서 건

강 격차를 경험할 수 있다10). 또 다문화 부모의 관심과 

정보력이 뒤처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할 시

기를 놓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주로 인적자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들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

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에 대한 보

고11,12)가 선행연구로 있고, 나주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

정 자녀의 성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므로 이에 저자

는 나주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의학적

인 보건교육 및 의료지원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건강

관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나주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비만 지표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동신대학

교 나주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나주시 다문화 가

족 지원센터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장검

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7세~12세 다문화가정 자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함 기준으로 대

상 연령이어야 하고, 골격계의 내인적 결함, 염색체 이

상, 선천성 대사 이상 등의 1차성 성장장애가 있거나, 

만성 신질환, 성장 호르몬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성장장애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이 있거나, 성

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질병으로 스테로

이드 등 호르몬제제를 복용 중인 자녀들은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

의를 통과하고 진행되었다 (IRB No. NJ-IRB-23-2). 

2. 연구방법

1) 신장 및 체성분 검사

가벼운 복장으로 신발과 양말을 벗고 신장 체중 자

동측정기 (Inbody BSM370, Inbody Inc. Korea) 위에 서

서 측정하였으며, 키는 0.1 cm까지 기록하였다. 그다

음, 체성분분석기 (Inbody770, Inbody Inc. Korea)에 바

른 자세로 서서 체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kg/㎡)를 측정하였다.

2) 골연령 측정

왼손잡이 대상자는 오른손, 오른손잡이 대상자는 왼손

을 엑스선 장비 (DR GEM Radiography system, GXR-SD 

Series, Korea)로 촬영하여 화골핵 및 골단 융합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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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골연령 (Bone Age, BA) 추정은 딥러닝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 (Vuno Med BoneAge)을 사용하여 

예측 성인 키 (Adult Height Prediction, AHP)와 중간 

부모 키 (Mid-Parental Height, MPH)를 구하였고, 숙련

된 소아과 전문의가 ‘한국인 소아에서 정상 표준 골 연

령’ 도감13)과 방사선 사진을 비교하여 골연령을 검토하

였다.

3) 스트레스 측정

대상자는 의자에 앉아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Omnifit Mind Care (OMNIC&S Inc. Korea)를 사용하여 

광전용적맥파 측정기 (Photoplethysmography, PPG)를 

통해 말초혈관에서 맥파에 따라 변하는 미세한 혈류량

을 1분간 측정한다. 심장 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 HRV-index), 스트레스 정도, 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저주파 (Low frequency, LF)와 부교감신경 활

성도를 나타내는 고주파 (High frequency, HF)14)를 측정

하였다.

3. 평가 방법

1) 성장지표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 (2017)15)에서 명시

된 방법으로 백분위를 환산하고, 실제 키의 백분위 

(Recent Height, RH)를 구했으며, AHP와 MPH를 성장

지표로 하였다. BA와 역연령 (Chronological Age, CA)

의 차 (BA - CA)는 뼈의 성숙 정도를 나타내고, AHP와 

MPH의 차 (AHP - MPH)는 현재 키가 유전 성향에 맞

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려주어 성장지표로 삼았다.

2) 비만지표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 (2017)에서 명시된 

방법으로 남녀 체질량 백분위 (Bone Mass Index, BMI)

를 구했고, 신장별 체중 백분위 (Percentage-weight-for- 

height, PWH)를 비만지표로 삼았다.

3) 스트레스 지표

LF와 HF 그리고 HRV - index와 stress 점수를 스트레

스 지표로 삼았다. HRV-index는 6.04 이상, LF는 3.59 

이상, HF는 4.0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함을 의미하고, stress 정도는 47 이하를 기준으

로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적다고 판단한다16).

4. 통계분석

측정된 결과로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Program 

26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장지표와 비만지표, 스트레

스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고, 

신장, 체중, BMI가 한국 소아 발육 평균값과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 (Paired sample t-test)을 실행하였

다. 남녀의 골성숙도와 성장지표, 골성숙도와 비만지

표 간 상관관계와 성장지표와 스트레스지표 간 상관관

계, 비만지표와 스트레스지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Ⅲ. Results

1. 일반적 특성 분석

총 30명의 연구 대상자 분포는 남아 20명 (66.7%), 

여아 10명 (33.3%)이고, 평균연령은 남아 9.23 ± 1.75

세, 여아 9.01 ± 1.78세, 전체 9.16 ± 1.73였다. 연령별 

분포로는 9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8세, 11세가 각 

5명, 7세, 10세, 11세가 각 4명, 13세 1명 순이었다. 평

균 키는 남아 135.70 ± 10.16 cm, 여아 133.54 ± 11.82 

cm, 전체 134.98 ± 10.59 cm이고, 평균 체중은 남아 

37.27 ± 13.83 kg, 여아 33.99 ± 14.17 kg, 전체 36.18 

± 13.79 kg로 나타났다. 평균 BMI는 남아 19.75 ± 5.23 

kg/㎡, 여아 18.51 ± 4.87 kg/㎡, 전체 19.34 ± 5.06 kg/

㎡이고, 평균 BA는 남아 9.77 ± 2.39세, 여아 9.75 ± 

2.67세, 전체 9.76 ± 2.44세로 나타났다. 평균 아버지의 

키는 남아 169.25 ± 5.50 cm, 여아 164.70 ± 4.06 cm, 

전체 167.73 ± 5.45 cm이고, 평균 어머니 키는 남아 

161.20 ± 5.42 cm, 여아 157.00 ± 5.58 cm, 전체 159.80 

± 5.74 cm로 나타났다 (Table 1).

아버지의 신장은 남아의 경우와 여아의 경우가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아의 아버지 키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키 경우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성장지표 분석 (Table 2)

1) 현재키 백분위

연구 대상자의 RH를 25백분위 미만, 25에서 50백

분위 사이, 50백분위 이상 75백분위 사이, 75백분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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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에

서 25백분위 미만은 6명, 25백분위 이상 50백분위 미

만은 7명, 50백분위 이상 75백분위 미만은 7명, 75백분

위 이상이 10명이었다. 남아에서 25백분위 미만이 5명 

(25%), 25백분위 이상, 50백분위 미만이 2명 (10%), 50

백분위 이상 75백분위 미만이 6명 (30%), 75백분위 이

상이 7명 (35%)이었다. 여아에서는 25백분위 미만이 1

명 (10%), 25백분위 이상 50백분위 미만이 5명 (50%), 

50백분위 이상 75백분위 미만이 1명 (10%), 75백분위 

이상이 3명 (30%)으로 나타났다. RH 평균은 전체 53.67 

± 30.46, 남아 54.70 ± 32.64, 여아 51.60 ± 27.10로 

나타났다.

Variables
Total Boys Girls

t p
M ± SD M ± SD M ± SD

Age (years) 9.16 ± 1.73 9.23 ± 1.75 9.01 ± 1.78 0.33 .743

Height (cm) 134.98 ± 10.59 135.70 ± 10.16 133.54 ± 11.82 0.52 .608

Weight (kg) 36.18 ± 13.79 37.27 ± 13.83 33.99 ± 14.17 0.61 .548

BMI (kg/㎡) 19.34 ± 5.06 19.75 ± 5.23 18.51 ± 4.87 0.63 .537

Bone age (years) 9.76 ± 2.44 9.77 ± 2.39 9.75 ± 2.67 0.02 .983

Father’s height (cm) 167.73 ± 5.45 169.25 ± 5.50 164.70 ± 4.06 2.31
*

.028

Mother’s height (cm) 159.80 ± 5.74 161.20 ± 5.42 157.00 ± 5.58 1.98 .057

1) 
*
 p<0.05

2) BMI : Bone Mass Index (%)

3) M : Mean

4) SD : Standard Deviation

5) p : p-value

6) t : t-valu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Total Boys Girls

t p
M ± SD M ± SD M ± SD

RH 53.67 ± 30.46 54.70 ± 32.64 51.60 ± 27.10 0.26 .798

MPH 165.95 ± 8.99 171.75 ± 3.61 154.35 ± 2.98 13.13
*

.000

AHP 171.64 ± 11.46 177.95 ± 8.52 160.42 ± 6.08 5.42
*

.000

AHP-MPH 5.78 ± 7.02 5.79 ± 8.01 5.76 ± 5.27 0.01 .990

BA 9.74 ± 2.47 9.73 ± 2.43 9.75 ± 2.67 -0.02 .986

CA 9.18 ± 1.70 9.27 ± 1.70 9.01 ± 1.78 0.39 .697

bone maturity 

(BA - CA)
0.56 ± 1.49 0.46 ± 1.55 0.74 ± 1.43 -0.48 .637

1) 
*
 p< .001

2) RH : Recemt height (%)

3) MPH : Mid-Parental Height (cm)

4) AHP : Adult Height Prediction (cm)

5) AHP - MPH : {Adult Height Prediction (cm)) - {Mid-Parental Height (cm)}

6) BA : Bone Age (year)

7) CA : Chronological Age (year)

8) BA - CA : {Bone Age (year)} - {Chronological Age (year)}

9) M : Mean 

10) SD : Standard Deviation 

11) p : p-value

12) t : t-value

Table 2. Growth Indice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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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예측키

AHP 전체평균은 171.64 ± 11.46으로 나타나 남아 

평균 177.95 ± 8.52, 최대값 193.0, 최소값 166.8이고, 

여아는 평균 160.42 ± 6.08, 최대값 169.2, 최소값 

151.3으로 나타나 남아가 유의하게 높았다. 2021년 산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치수 조

사’ 결과에 따르는 만 20세 성인 신장 백분위로 환산하

면 남아는 69백분위, 여아는 42백분위에 해당한다.

3) 중간 부모키

MPH 전체평균은 165.95 ± 8.99으로 남아 평균 171.75 

± 3.61, 최대값 179.0 최소값 166.0이고, 여아 평균 154.35 

± 2.98, 최대값 161.0, 최소값 151.0으로 나타나 남아가 

유의하게 높았다. 만 20세 성인 신장 백분위로 환산하

면 남아는 25백분위, 여아는 10백분위에 해당한다.

4) 골성숙도 (Table 3)

골성숙도는 전체평균 0.56 ± 1.49, 최대값 2.75, 최

소값 -0.92이고, 남아의 평균 골성숙도는 0.46 ± 1.55, 

최대값 2.75, 최소값 -0.92이고, 여아의 평균 골성숙도

는 0.74 ± 1.43, 최대값 1.17, 최소값 -0.83이었다.

5) AHP - MPH

AHP - MPH 전체평균은 5.78 ± 1.49로 최대값 20.50, 

최소값 -6.50으로 나타났다. AHP - MPH 값이 -5 미만

인 그룹, -5 이상 +5 미만인 그룹, +5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5 이상은 8명 (26.7%), -5 미만 

+5 미만인 그룹은 9명 (30%), +5 이상인 그룹은 13명 

(43.3%)으로 나타났다. 남아 평균은 5.79 ± 8.01이고, 

최대값 20.50, 최소값 -6.50으로 나타났다. -5 미만은 

7명 (35%), -5 이상 +5 미만인 그룹은 5명 (25%), +5 

이상인 그룹은 8명 (40%)이다. 여아 평균은 이고, 최대

값 14.40, 최소값 -3.70으로 나타났다. -5 미만은 1명 

(10%), -5 이상 +5 미만인 그룹은 4명 (40%), +5 이상

인 그룹은 5명 (50%)이다. 

3. 비만지표 분석 (Table 4)

1) BMI 백분위

남녀 모두 백분위가 50%를 초과하여 일반 평균 기

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MI가 15 미만을 

Variables Categories
Total (n=30) Boys (n=20) Girls (n=10)

χ
2

p
n (%) n (%) n (%)

Skeletal maturity (BA - CA)
≥ 1 year 11 (36.7) 7 (35.0) 4 (40.0)

0.072 .789
< 1 year 19 (63.3) 13 (65.0) 6 (60.0)

1) BA - CA : {Bone Age (year)} - {Chronological Age (year)}

2) n : number of subjects

3) p : p-value

4) t : t-value

Table 3.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with Bone Maturity of 1 Year and Older

Variables
Total Boys Girls

t / χ
2

p
M ± SD or n (%) M ± SD or n (%) M ± SD or n (%)

BMI percentiles 56.20 ± 41.95 58.01 ± 40.64 52.58 ± 46.48 0.33 .745

Low-weight 7 (23.3) 4 (20.0) 3 (30.0) 3.47 .325

Normal 11 (36.7) 9 (45.0) 2 (20.0)

Overweight 1 (3.3) 0 (0.0) 1 (10.0)

Obesity 11 (36.7) 7 (35.0) 4 (40.0)

PWH 108.90 ± 25.09 110.28 ± 25.67 106.13 ± 24.99 0.42 .677

1) BMI : Bone Mass Index (%)

2) PWH : Percentage-Weight-for-Height (%)

3) M : Mean 

4) SD : Standard Deviation 

5) p : p-value

6) t : t-value

7) n : number of subjects

Table 4. Obesity Indice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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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군, 15 이상 85 미만을 정상체중군, 85 이상 95 

미만을 과체중군, 95 이상을 비만군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남아에서 7명 (35%), 여아에서 4명 (40%)가 

비만으로 해당하였다. 하위 5% 미만 저체중이 남아에

서 4명 (20%), 여아에서 3명 (30%)로 나타났다. 

2) PWH

PWH 전체 평균은 108.90 ± 25.09, 최대값 157.33, 

최소값으로 나타났다. PWH가 90% 미만을 저체중군, 

90% 이상 110% 미만을 정상체중군, 110% 이상 120% 

미만을 과체중군, 120% 이상을 비만군으로 나누어 분

석해 보니, 저체중군 9명 (30%), 정상체중군 6명 (20%), 

과체중군 5명 (16.7%), 비만군 10명 (33.3%)으로 조사

되었다. 남아 평균 110.28 ± 25.67, 최대값 157.33, 최

소값 69.47이고, 저체중군 5명 (25%), 정상체중군 5명 

(25%), 과체중군 4명 (20%), 비만 6명 (30%)이었다. 여

아 평균 106.13 ± 24.99, 최대값 140.83, 최소값 75.36

이고, 저체중군 4명 (40%), 정상체중군 1명 (10%), 과

체중군 1명 (10%), 비만군 4명 (40%)이었다. 남녀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4. 한국 소아 발육 평균값과 비교 분석

연구 대상자의 신장, 체중, BMI를 대한민국 소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평균값에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전체 표본의 신장 (t=3.57, p<.01), 체중 (t=2.69, p<.05), 

BMI (t=2.26, p<.05)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두 평

균값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결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남녀로 구분하여 단측검정을 실시한 결

과, 남아는 신장 (t=2.64, p<.01), 체중 (t=2.24, p<.05), 

BMI (t=1.95, p<.05)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

장, 체중, BMI 모두 대한민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여아

는 신장 (t=3.16, p<.01)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장

은 대한민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Table 5).

5. 스트레스 지표 분석

남아, 여아 모두 LF와 HF의 활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왔다. HRV-index는 남아 평균 11.69 ± 3.58, 여아 

14.07 ± 2.92, 전체 12.57 ± 3.49로 대부분 건강한 정상 

심장을 갖고 있었고, stress 점수는 남아 평균 41.94 ± 

7.28, 여아 40.30 ± 5.42, 전체 41.33 ± 6.59로 대부분 

보통 수준을 갖고 있었다 (Table 6). 

6. 골성숙도와 성장지표, 비만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

남아와 여아의 골성숙도와 BA는 유의한 양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여아는 그 외 골성숙도와 유의한 상관

을 보인 변인이 없었지만, 남아의 경우 BMI, BMI 백분

위, PWH에서 모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7). 

Group Variables
Subjects Standard

t p
M ± SD M ± SD

Total 

Height 134.98 ± 10.59 130.72 ± 9.46 3.57
＋

.001

Weight 36.18 ± 13.79 29.85 ± 6.09 2.69
*

.012

BMI 19.34 ± 5.06 17.24 ± 0.99 2.26
*

.032

Boys

Height 135.70 ± 10.16 131.20 ± 8.74 2.64
＋

.008

Weight 37.27 ± 13.83 30.31 ± 5.66 2.24
*

.019

BMI 19.75 ± 5.23 17.41 ± 0.94 1.95
*

.033

Girls

Height 133.54 ± 11.82 129.78 ± 11.20 3.16
＋

.006

Weight 33.99 ± 14.17 28.9 ± 7.10 1.44 .092

BMI 18.51 ± 4.87 16.90 ± 1.05 1.08 .153

1) 
*
 p <0.05

2) 
＋
 p <0.01

3) BMI : Bone Mass Index (%)

4) M : Mean

5) SD : Standard Deviation

6) p : p-value

7) t : t-value

Table 5. Comparison of Height, Weight and BMI between Subjects an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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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지표와 스트레스 지표 간의 상관관계

남아에서 LF와 RH, LF와 APH-MPH 간 유의한 음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HRV-index 와 RH 간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아의 경우 HF와 RH 간 유

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8).

8. 비만지표와 스트레스 지표 간의 상관관계

남아에서 BMI는 LF, HRV-index와 유의한 음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PWH도 LF, HRV-index와 유의한 음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아에서 BMI와 HF, PWH와 

HF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BMI와 스트레

스 점수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9).

Variables
Total Boys Girls

t p
M ± SD M ± SD M ± SD

LF 5.95 ± 0.99 5.81 ± 1.15 6.18 ± 0.64 -1.07 .294

HF 6.53 ± 1.06 6.38 ± 1.21 6.79 ± 0.74 -0.98 .339

HRV-index 12.57 ± 3.49 11.69 ± 3.58 14.07 ± 2.92 -1.78 .087

Stress 41.33 ± 6.59 41.94 ± 7.28 40.30 ± 5.42 0.62 .543

1) LF : Low Frequency

2) HF : High Freqeucy 

3) HRV : Heart Rate Variability

4) M : Mean 

5) SD : Standard Deviation 

6) p : p-value

7) t : t-value

Table 6. Stress Indices of Subjects

Variables

Bone maturity (BA-CA)

Boys Girls

pearson’s r (p) pearson’s r (p)

RH .283 (.227) .140 (.700)

MPH -.433 (.057) -.205 (.569)

AHP -.388 (.138) -.187 (.630)

AHP - MPH -.159 (.557) -.301 (.431)

BA .722† (.000) .788＋ (.007)

CA .124 (.603) .379 (.280)

BMI .719† (.000) .299 (.402)

BMI percentile .512* (.021) .243 (.499)

PWH .663＋ (.001) .196 (.587)

1) 
*
 p<0.05, 

＋
 p<0.01, 

†
p<0.001

2) RH : Recent Height (%)

3) MPH : Mid-Parental Height (cm)

4) AHP : Adult Height Prediction (cm)

5) AHP - MPH : {Adult Height Prediction (cm)) - {Mid-Parental Height (cm)}

6) BA : Bone Age (year)

7) CA : Chronological Age (year)

8) BA - CA : {Bone Age (year)} - {Chronological Age (year)}

9) BMI : Bone Mass Index (%) 

10) PWH : Percentage-weight-for-height (%) 

11) r : Correlation Coefficient 

12) p : p-value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keletal Maturity and Growth and Obesity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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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다문화가정에도 일반가정처럼 출산 기피 현상이 점

점 확산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국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언어, 정체성 회복, 교육 및 심리상담 같은 

면만 시행되고, 의료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소수 집단으로서 경험하

는 많은 제약들이 건강 격차를 만들어 그들의 건강한 

성장 과정을 해하고, 성인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적정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7). 

만 7~12세 학령기는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

므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며, 올바른 식습관

과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이고, 이때 습득된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은 청소년기

의 건강과 성장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까지 영향을 미

Variables

Boys Girls

LF HF HRV-index Stress LF HF HRV-index 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H -.589
*
 (.013) -.426 (.088) -.557

* 
(.020) .247 (.339) -.562 (.091) -.653

*
 (.041) -.514 (.128) .481 (.160)

MPH .137 (.600) -.062 (.814) -.134 (.608) .179 (.492) -.013 (.971) -.486 (.154) .109 (.764) .557 (.095)

AHP -.534 (.060) -.334 (.264) -.415 (.158) .171 (.575) -.485 (.186) -.468 (.204) -.331 (.385) .305 (.425)

AHP - MPH -.634
*
 (.020) -.354 (.235) -.365 (.221) .145 (.637) -.638 (.064) -.296 (.439) -.412 (.271) .044 (.911)

BA -.082 (.755) .042 (.874) .012 (.965) -.164 (.530) .467 (.173) .214 (.553) .250 (.486) -.003 (.993)

CA .283 (.272) .308 (.230) .325 (.203) -.284 (.270) .408 (.242) .284 (.427) .542 (.106) -.097 (.789)

Bone maturity

(BA-CA)
-.398 (.114) -.237 (.359) -.299 (.243) .031 (.905) .365 (.299) .046 (.899) -.207 (.567) .115 (.752)

1) 
*
 p<0.05

2) RH : Recent Height (%)

3) MPH : Mid-Parental Height (cm)

4) AHP : Adult Height Prediction (cm)

5) AHP - MPH : {Adult Height Prediction (cm)) - {Mid-Parental Height (cm)}

6) BA : Bone Age (year)

7) CA : Chronological Age (year)

8) BA - CA : {Bone Age (year)} - {Chronological Age (year)}

9) LF : Low frequency

10) HF : High freqeucy 

11) HRV : Heart rate variability 

12) r : Correlation Coefficient 

13) p : P-value

Table 8.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Growth indices

Variables

Boys Girls

LF HF HRV-index Stress LF HF HRV-index 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BMI -.572
*
 (.016) -.479 (.052) -.568

*
 (.017) .302 (.239) -.252  (.482) -.664

*
 (.036) -.430 (.215) .632

*
 (.050)

BMI percentiles -.367 (.147) -.292 (.255) -.452 (.068) .196 (.450) -.261 (.466) -.588 (.074) -.524 (.120) .527 (.117)

PWH -.532
*
 (.028) -.465 (.060) -.578

*
 (.015) .317 (.214) -.339 (.338) -.699

*
 (.024) -.546 (.103) .622 (.055)

1) 
*
 p<0.05

2) BMI : Bone Mass Index (%) 

3) PWH : Percentage-weight-for-height (%)

4) LF : Low Frequency 

5) HF : Hight frequency

6) HRV : Heart Rate Variability

Table 9.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Obesity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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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에 접어든 나주 지역 만 

7~12세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상태와 비만 요인을 

조기에 평가하고 향후 보건교육 및 한의학적인 의료지

원에 도움이 될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장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먼저, 신체 계

측과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하고, 골연령을 측정하여, 

AHP를 예측하고, MPH를 알아내었다. AHP와 MPH 

차는 성장이 유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AHP - MPH가 ±5 범위 

안에 해당하면 유전적으로 맞게 잘 크고 있는 거지만, 

± 5 범위를 벗어난다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19).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RH 평균은 전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50백분위 이상

으로 대한민국 또래 아이들과 중간 정도의 성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75백분위 이상이 10명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각 그룹 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HP를 성인 키 백분위로 비교해보면, 남아는 69백

분위, 여아는 42백분위에 해당되고, MPH를 성인 키 백

분위로 비교해 보면, 남아는 25백분위, 여아는 10백분

위에 해당된다. AHP가 MPH보다 높은 것을 보아 유전

적 물림보다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나주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 키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아의 AHP는 성인이 되어서도 평균치 이

상이나, 여아의 AHP는 평균치 이하인 것은 유전적으

로 물려받는 부모의 키가 여아에게서 더 영향력이 크

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20). 

AHP - MPH가 +5 이상인 그룹은 13명 (43.3%)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나주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AHP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예측하게끔 한다. 남녀 모두 AHP - MPH 값이 

5 이상인 그룹이 가장 많았는데, 남아가 키 성장에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 부

분이긴 하나20), 여아 또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다 

결론 내기 어려우므로 더 많은 연구 대상자의 수를 포

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뼈의 성장 상태는 연령에 따라 일정한 과정을 통해 

발육되는데,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

로는 동일 과정을 밟는다. 그중 손과 손목의 화골핵 및 

골단 융합 정도는 BA를 측정하기에 매우 적합한 과정

을 갖고 있어 BA와 CA의 비교를 통해 성장 상태를 확

인하는 데 유용하다. Vuno Med BoneAge는 Greulich-pyle 

방법 기반의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BA 결정을 위한 

자동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며21),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BA 추정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도움을 준다. Vuno 

Med BoneAge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체에서는 약 

36.7%가 골성숙도가 1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으나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빠르게 성숙하는 것

은 비만과도 연관22)이 있는데, 남녀 모두의 BA 평균값

이 CA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비만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MI 백분위는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전

체, 남아 여아 모두 BMI 백분위가 50을 초과하여 또

래 평균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체중군 7명 

(23.3%), 정상체중군 11명 (36.7%), 과체중군 1명 (3.3%), 

비만군 11명 (36.7%)으로 전체적으로 정상체중군과 비

만군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정상체중군을 제외한 나머

지 그룹 분포의 합이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양상태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WH에서는 비만군이 10명 (33.3%)으

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치보다 남아의 평균치가 높

았고, 여아의 평균치는 낮았다. 2021년 국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약 398만 원, 4인 가구는 약 487만 원

이고23), 같은 해 다문화가정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 

원 미만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24). 다문

화가정 경제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고 미루어 

볼 때25), 남아는 가정의 경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

아는 낮을수록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26)와 일치한다.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및 운동에 대한 교육 개입이 적극적으

로 필요하다.

일반 한국 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상

태를 비교하고자 대한민국 소아 발육 평균값과 비교분

석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 전체의 신장, 체중, BMI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두 대한민국 소아 발육 평균

값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아에서는 신장, 체

중 BMI 모두 대한민국 소아 평균값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아에서는 신장에서만 대한민국 소

아 평균값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한민

국 또래와 비교해 나주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신장, 

체중, BMI가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단순히 그들의 

성장 발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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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아비만, 조기 키 발달을 포함한 성조숙증, 고혈

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성인병 발생 가능성 또한 높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건강 지표를 비교만 하는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과 건

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잠재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

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스트레스는 비만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요인 중 하

나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했을 경우 신체적, 정신

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27).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 발달이 늦을 수 있어 학습과 교우관계

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감소하

는 추세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2.3%이

고, 참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한 비율도 23.4%에 속한

다2). 또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가 받는 사회문화적 스트레스와 육아 스트레스가 고스

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에게 우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한다28).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는 뇌를 

통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면서 인체의 항상성을 무너

뜨린다29). 건강한 소아는 심박수의 변동 폭이 넓어서 

다양한 자극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30), 스트레

스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자녀라면 그러지 못하고, 심

박수의 변이가 감소하게 되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

길 수 있을 것이다. 자율신경계의 자극 활동을 정량화

하기 위하여 HRV가 객관적인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김31), 이32) 임33)등 다양한 질환에서 연구가 시행

되었고, 골성숙도와 심박 변이도의 상관성에 대한 연

구34)도 있었다. 공35)과 전36)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

스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로서 맥파전파속도 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규명하여 향후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 및 조기진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

였다.

HRV를 통해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율신경 

활동성을 관찰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본 결과, 남

녀 모두 LF와 HF 활성도가 높게 나왔고, HRV-index는 

남녀 대부분 ‘매우 건강’으로 나왔으며, 스트레스 점수

는 ‘보통’이었다. 이는 아직 연구 대상자가 어리고 건강

하다는 것을 말한다.

골성숙도와 성장지표, 비만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남녀 모두의 골 성숙도와 BA는 유의한 양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남아에서는 BMI, BMI 백분위, PWH

가 골성숙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BMI가 높을수록 골성숙도가 커지는 김37)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성장지표와 스트레스 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RH가 높을수록 LF 낮았고, 여아에서는 RH가 

높을수록 HF가 낮게 나타났다.

비만지표와 스트레스 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에서 비만일수록 LF나 HRV index가 낮았고, 여아

에서 비만일수록 HF가 낮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아에게서는 비만일수록 우울해지고 

무기력하며, 활동이 적어 심장 건강도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여아에게서는 비만일수록 불안하고 초조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주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재 

성장은 또래 아이들과 중간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남녀 모두의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빨

랐다. 높은 골연령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는데, 남녀 모

두의 BMI 백분위가 50을 초과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

준이었고, 신장별 체중 백분위 또한 비만군이 가장 많

았다. 30명 중 정상체중군은 11명이었으나 그 외 남녀 

모두 저체중과 과체중, 비만군 분포가 더 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영양 관리, 식습관 개선 및 운동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결과를 일반

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주시에 거주한 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선정에 선택편

향이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다는 점과 성장 속도의 변

화, 성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더 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할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면서,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장기적

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Ⅴ. Conclusion

나주 지역 만 7세~12세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30

명의 성장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지표로 RH 평균은 전체 53.67 ± 30.46이고, 

AHP를 성인 키 백분위로 비교해보면, 남아는 69

백분위, 여아는 42백분위에 해당되고, MPH를 성

인 키 백분위로 비교해보면, 남아는 25백분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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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10백분위에 해당되어 여아는 유전적으로 물

려받는 요인, 남아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

게 받고 있다.

2. 비만지표로 BMI 백분위가 평균 56.20 ± 41.95고, 

남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저체중

군 7명 (23.3%), 정상체중군 11명 (36.7%), 과체

중군 1명 (3.3%), 비만군 11명 (36.7%)으로 전체

적으로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에 속해있었다. PWH 

전체 평균은 108.90 ± 25.09이고, 저체중군 9명 (30%), 

정상체중군 6명 (20%), 과체중군 5명 (16.7%), 비

만군 10명 (33.3%)이었다. 전체 평균치보다 남아

의 평균치가 높았고, 여아의 평균치는 낮은 점이 

다문화가정 경제소득 수준과 연관 있어 보인다.

3. 남녀 모두 BA가 CA보다 높았다. 남아에서는 골

성숙도가 높을수록 BMI백분위와 PWH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4. 대한민국 소아 발육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다문

화가정 자녀 전체의 신장, 체중, BMI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 모두 대한민국 소아 발육 평균값보

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아에서는 신장, 체

중 BMI 모두 대한민국 소아 평균값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아에서는 신장에서만 

대한민국 소아 평균값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골 성숙도와 성장지표, 비만지표 간 상관관계에

서는 남녀 모두의 골 성숙도와 BA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아에서 BMI, BMI 백분위, 

PWH가 골성숙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6. 성장지표와 스트레스 지표 간 상관관계에서는 남

아의 RH가 높을수록 LF와 HRV가 낮고, 여아에

서는 RH가 높을수록 HF가 낮게 나타났다.

7. 비만 지표와 스트레스 지표 간 상관관계에서는 

남아에서 비만일수록 LF나 HRV-index가 낮고, 

여아에서 비만일수록 HF가 낮고, 스트레스는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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